
1. 서론 

개인의 신장 차이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예상되는 신

체적 특징 중 한 가지는 눈높이의 차이이다. 다만 성인

남녀 혹은 동일한 성별 내 신장 편차의 근소함으로 인해

이러한 신장 차이를 눈높이의 차이에 직접 결부시키는

신장의 개인차로 인한 서로 다른 눈높이에서 경험된 

시각장면의 감각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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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의 신장 차이로 인한 눈높이 차이는 동일 시각장면에 대한 상이한 감각적 경험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심리사

회적, 발달적 개인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토대로 본 연구는, 동일 피사체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두

높이의 카메라 즉 상이한 눈높이에서 촬영된 두 정지 영상의 감각적 특성을 서로 비교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두 영상은

보행자의 신체 부위 서로 다른 높이에 부착된 두 액션 카메라를 통해 병렬 촬영된 정지화면 사진이었다. 두 카메라 높이

조건에서 추출된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 현출성과 시각적 복잡성 수준 모두가 높이가 낮은 조건보다 높은 조건의

사진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결과는 서로 다른 눈높이에서 경험된 시각장면에 감각적 특성 차이가 있을 가능성과 함

께, 신장이 큰 개인의 경우 작은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시각 단서들을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 눈높이, 시각장면, 개인차, 감각 경험, 현출성, 복잡성

Abstract Different eye-heights due to individuals’ body heights may cause different sensory experiences against the 

same visual scene, eventually leading to their longer-term psycho-social and developmental individual differences. 

Accordingly, the present study compared sensory properties of photographs for the same scene taken from two 

different camera-heights (i.e., eye-heights). Two sets of photographs were taken in parallel from two cameras 

attached to a different height on the same pedestrian’s body. Analysis of the photographs revealed that both the 

levels of visual saliency and complexity were greater for the photographs taken from the high eye-height than those 

from the low eye-height. The results indicate a possible difference in sensory properties of visual scenes perceived 

from two different heights, potentially exposing taller individuals to richer and more diverse sensory experiences than 

shorter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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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다. 반면 대한민국 5세 이전

남녀 아동의 평균 신장이 100cm 미만에 그치는 데 반해,

성인 남녀의 평균 신장은 170cm에 육박한다[1]. 따라서

성인 간 눈높이의 개인차 여부에 비해, 발달적 측면에서

눈높이의 개인차를 예상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눈높이에 있어서 적어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가능하

다면, 이것이 초래하는 영향 중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

각 경험의 개인차이다. 예를 들어 막기어 다니기 시작한

유아와 직립 보행이 가능한 영유아는 시각적 경험 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어 다니는 유아의

이마 부위에 부착된 카메라를 사용해 유아가 응시하는

시각장면들을 촬영한 결과, 시선이 위로 향한 상태에서

촬영된 장면들이 주를 이뤘으며, 노출되는 시각 정보량

이 결국 제한될 수밖에 없는 바닥(floor) 장면의 출현이

매우 빈번했다[2]. 반면 보행이 가능한 영유아의 경우에

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향에서 촬영된 장면이 주를 이

뤘으며 다양한 놀이기구 피사체가 다수촬영되었고 보호

자의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빈번했다[3].

눈높이 차이에 따른 시각 경험의 차이는 사실상 성인

에게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관찰자로부터 피사체까지

의 거리 추정량은 관찰자의 시선 상에 위치한 경사면 기

울기(slant)의 영향을 받는데, 관찰자의 눈높이는 이러한

기울기 추정의 오차에 영향을 준다[4]. 또한 사람들은 시

선 상에 위치한 경사면의 기울기를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오류는 눈높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5]. 그 밖에도관찰자의 신장과 대상사물의 높이가 유사

할 때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피사체에 대한 크기 추정이

비교적 정확한데, 이는 관찰자의 눈높이가 사물 지각의

정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6]. 성인을 대상

으로 수행된 이러한 연구들은, 신체적 성숙이 종료된 성

인들 역시 최종 신장에 따른 눈높이가 개인의 시각 경험

의 일관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초래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의 신장 차이에서 예상되는 눈높이의 차

이 및 그로 인한 시각적 경험의 개인차 발생은 무시하기

어려우며, 특히 이러한 개인차의 장기적인 심리사회적,

발달적 영향력 추정을 위해서라도 눈높이 차이에 따른

시각경험의차이 여부를 규명하는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연구들은 신체 성숙도와 지

능 및 학업성취도[7] 그리고 더 나아가 성인기의 사회경

제적 성취도와 같은 변인들 간 관련성을 살피는 상관 연

구에 치중한 감이 없지 않으며[8], 눈높이 차이가 초래하

는 감각적 경험의 개인차 가능성에 대한 탐색은 부족했

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눈높이에서 경험되

는 시각장면에 대한 영상분석을 실시해, 서로 다른 눈높

이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될 시각장면의 감각적 특성 차

이를 조사했다. 이를위해 서로 다른 두 눈높이에서동일

한 시각장면에 노출되는 두 개인의 시각 경험을 구현하

기 위해, 상이한 높이에 부착된 두 카메라 시점에서 동일

시각 장면을 병렬 촬영해 이 시각장면들 간의 감각적 차

이를 분석 및 상호 비교했다.

본 연구는, 개인의 행동에 비교적 큰 영향력을 초래하

는 감각적특성으로 시각적현출성과 복잡성에 주목했다.

시각적 현출성은 환경 내에서 특정 목표 사물을 탐색하

는 선택적 정보처리를 수행할 때, 해당 처리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초점주의(focused attention)의 이동 궤적

(trajectory)에 일차적인 지침을 제공한다[9]. 시각 장면

의 현출성은, 어둡고 균질한 배경(background)에 비해

상대적으로 밝고 두드러진 전경 사물(figure)이 지배적일

때 그 수준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해당 장면의 평균

적 밝기 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10].

현출성이 정보처리의 촉진 여부와 같은 양적 차원의

변화를 초래한다면, 시각적 복잡성은 해당 시각 장면에

포함된 정보의 다양성을 반영해 그로 인해 경험되는 시

각경험의 풍부 혹은 결핍 여부와 같은 질적 차이를 반영

한다. 이러한 복잡성은 시각장면 상에서 전경을 구성하

는 사물들의 전역 및 국소적 윤곽(contour)을 구성하는

명암 편차(deviation of local contrast)에 의해 추정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11].

마지막으로 시각 장면의 현출성과 복잡성은 장면 내

에 분포하는 공간적 정보(spatial information)의 분포 양

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시각적 현출성

을 증가시키는 전경 사물의 증가는 전역 및 국소적 공간

정보의 양적 증가와 직결되며, 시각적 복잡성의 증가는

이러한 공간 정보 유형의 질적 양상을 반영하는 다양성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2, 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현출성과 복잡성 추정의 논리를 배경에 두고,

시각장면의 평균 밝기와 명암 분포의 편차 그리고 여기

에 공간주파수(spatial frequency) 분석을 추가해영상 분

석을 실시했다. 이를통해 서로 다른 눈높이에서 동일 피

사체를 대상으로 촬영된 두 정지 영상들 간 감각적 특성

의 차이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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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연구는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한 대상 자료로서 보행

자의 시선 위치에서 촬영된 일상적인 시각장면의 정지

영상을 사용했다. 적어도 40cm 이상 신장에 분명한 차이

가 있는 두 보행자가 동일한 피사체에 대해 경험한 시각

장면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상이한 높이에 부착된 두

대의 병렬 카메라에서 동일 피사체에 대한 동시 촬영을

시도했다. 아울러 직관적 수준의 결과 해석이 가능도록

대량의 정지 영상 자료로부터 시각 현출성과 복잡성에

대한 수리적 요약 지표들을 산출해 상호 비교하는데 중

점을 두었다.

2.1 도구 및 절차 

분석의 대상이 된 영상 자료는 보행자의 신체에 부착

된 두 대의동영상 촬영용 카메라(action camera)를 통해

동시 촬영되었다. 두 대의 카메라는 보행자의 신체의 서

로 다른 높이에 부착되어 보행자의육로 보행 중동일 시

각장면을 서로 다른 두 높이에서 촬영했다. 두 카메라로

부터 촬영된 두 편의 동영상에서 각기 총 360장의 정지

영상들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추출되었으며, 해당 정

지 영상들에 대한 영상 분석을 수행해 각 영상들의 시각

적 특성을 요약하는 지표들이 산출 및 분석되었다.

2.1.1 도구

영상자료 수집을 위한촬영 기기로 중국노바텍 사의

SJ9000SE 제품총 두 대가 사용되었다. 해당 제품은 Full

HD 컬러 화질(1920x1080 pixel)을 보장했으며, 운동 감

지에 기초한 화질 개선 기능을 작동시켜 보행자의 이동

및 보행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질 하락을 최소화시

켰다. 두 대의 카메라는 신체 착용을 위해 고안된 벨트

(wearable strap)를 사용해 보행자의역할을 수행한 연구

보조원(신장 약 166 cm, 이하 촬영자)의 이마 상단과 흉

부 하단 명치 부위에 부착되었다. Fig. 1 참고 각 카메라

는 이마 상단에 부착된 경우 지면으로부터 167cm 높이

에, 명치 부위에 부착된 경우 120cm 높이에 위치했다. 해

당 카메라는 공히 초당 30 프레임의 촬영 속도를 보장했

으며, 각각 최초 촬영 개시시점과 종료 시점에 보행자가

양손으로 촬영 버튼을 동시에 눌러 영상 촬영을 개시 및

종료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었다.

2.1.2 촬영 절차

기상 조건이 양호한 오후 시간대에 촬영이 진행되었

다. 촬영 진행 중 촬영자의 카메라 조작 점검과 이동 간

보행 안전 및 동선 안내를 위해 또 다른 연구보조원 한

명(이하안내자)이촬영을 방해하지 않는 근접위치에 항

상 동행했다. 촬영 장소는 서울 지역 여의도 일대였으며

촬영 개시 지점에서 안내자는 촬영자에게 두 카메라를

부착한 후 자연스런 보행 이동을 지시했다. 동영상 촬영

은 약 2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촬영을위한이동간 안내

자는 필요할 때마다 촬영자에게 수시 휴식을허락했으며,

촬영자로 하여금 휴식 시간의 개시와 종료 시점에 두 카

메라의 작동을 동시에 중지 및 개시하도록 지시했다.

촬영자가 고개를 크게 돌려 응시 방향을 변화시킬 경

우 이마 상단에 부착된 카메라와 명치 부위 카메라가 각

각 서로 다른 피사체를 촬영할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이

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자는 촬영자로 하여금 고개를 돌

려 시선을 이동하는 것을 가급적 삼가도록 지시하였다.

안내자는 촬영 중 이러한 시선 응시 방향의 변화에 주목

했으며 응시 방향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마

다 이를 촬영자에게 주지시켰다. 또한 촬영자의 보행 중

과도한 신체 운동으로 인한 촬영 영상의 화질 저하를 방

지하기 위해 촬영자로 하여금 가급적 자연스런 보행을

시도하되 보폭의 급격한 변화나 팔, 다리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운동 역시 삼가도록 요구했다. 촬영자의 수시 휴

식 시간 동안 안내자는 촬영 영상의 화질과 안정성을 수

시로 검사하였으며, 촬영의 종료와 함께 카메라와 부착

용품은 모두 제거되었다.

2.1.3 자료 분석

두 대의 카메라로부터 2 시간 동안 기록된 영상은 촬

영의 수시 개시 및 종료로 인해 총 17 편의 분리된 파일

로 구분되었다. 두 카메라 영상의 동시 촬영 여부를확인

하기 위해 촬영 개시 및 종료 시점의 피사체 및 촬영 장

면의 일치 여부를 연구자가 개별 파일에 대한 육안 검사

를 통해 확인했다. 영상 분석을 위한 자료 생성을 위해

개별 동영상 파일의 시작 영상으로부터 2초 단위로 정지

화면을 추출하였으며, 모든 파일에 대한 추출 결과 확보

된 정지영상 장면 사진의 개수는 총 380장이었다.

추출된 모든 사진은 Matlab (MathWorkTM, Nathick,

MA)의 내장 함수인 imread.m 함수를 사용해 1920x1080

행렬 자료로 우선 변환되었다. 변환된 행렬 자료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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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의 개별 픽셀에 대응되는행렬 내 개별 셀(cell)

당 RGB 채널 값(0부터 1.0)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 세

값을 각 픽셀마다 평균하는 과정을 거쳐 해당 행렬 자료

를 개별 셀 당 0부터 1.0 사이의 밝기 값을 가지는 행렬

자료로 재차 변환하였다. 이러한 변환을 거친 행렬 자료

는 최종적으로 눈높이 상, 하 조건 각각 380개 씩 총 760

개의 행렬 자료를 산출했으며, 이 자료 세트를 대상으로

Matlab을 사용해 영상의밝기 차원과공간주파수차원에

서 분석이 아래와 같이 시도되었다.

첫째, 각영상화면내의모든픽셀의 밝기 값을평균한

평균 밝기(mean of pixel values, 이하 mean Pix) 차원이

다. 개별 픽셀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자료 변환

절차에 의해 0부터 1.0 사이의 밝기 값이 각각 부여되었

는데, mean Pix 값은 개별 사진 내 1920x1080개의 모든

픽셀밝기값을평균한것에해당된다. 특히mean Pix 는

촬영된 개별 사진 영상의 전체 밝기 수준을 요약하는데,

이러한 밝기 수준은 시각장면 내의 시각적 현출성

(saliency) 수준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10, 11].

둘째, 개별 행렬 내 픽셀 값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of pixel values, 이하 s.d. Pix)이다. 개별 행렬

자료 내의 서로 다른 셀들 간 상이한 밝기 값은 원자료

영상 내 픽셀들 간 국소적 밝기 차이 즉 명암의 분포를

반영한다. 따라서 사진 영상 내 서로 다른 픽셀 간 밝기

차이가 분명하고 다양할수록 즉 픽셀 값의 변산

(variance) 증가에 따른 s.d. Pix 값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는영상 내 사물들의 윤곽 위치에 분포하는 명암

대비 값 차이의다양성을 의미하므로, 영상 내 현출성 단

서의 다양성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12, 13].

셋째, 평균 공간주파수 에너지양(mean FFT)이다. 앞

서 개별 사진에서 imread.m 함수를 통해 변환된 모든 행

렬자료는, Matlab의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함수 fft2.m 을 사용해 공간주파수 차원의 에

너지 분포를 반영하는 행렬 자료로 변환되었다. 변환된

행렬 자료는 주파수 대역 구간 별 공간주파수 에너지양

의 이차원 분포를 산출했으며, 각 행렬내 모든 에너지양

값을 평균한 것이 mean FFT이다. 이 값은 개별 영상 자

료에 존재하는 경계(edge), 면(surface) 및 결(texture) 정

보 각각의 양이 늘어날수록 그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

정되었다[12, 13].

마지막으로 공간주파수 에너지양의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of FFT; 이하 s.d. FFT)이다. s.d.

FFT는 푸리에 변환을 거친 공간주파수 대역 분포 자료

에서 개별 대역 에너지양 값이 총 평균 에너지양 값

(mean FFT)으로부터 떨어진 정도 즉 대역별 공간주파

수 에너지양의 변산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s.d. FFT의 증

가는 영상 내의선, 면 및결 정보등 형태 정보의 다양성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다[18, 19].

종합해 볼 때 원자료 사진으로부터 얻어진 개별 행렬

을 토대로 산출된 mean Pix와 mean FFT 값은 각 자료

의 토대가 된 시각 장면의 전반적인 시각현출성과 현출

정보량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s.d. Pix와 s.d. FFT는

해당 시각 장면의 시각적 복잡성과 형태정보 범주의 다

양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3. 결과

눈높이 상, 하 내의 380개 총 760개의 행렬 자료 각각

으로부터 산출된 mean Pix, s.d. Pix, mean FFT 및 s.d.

FFT 네 가지 값을 각 눈높이 조건 별로 구분해 Fig. 2에

도해하였다. 눈높이 상 조건의 모든 행렬 자료에서 산출

된 380개 mean Pix의 총 평균은 0.424(±.053)였으며 눈높

이 하 조건의 해당 총 평균은 0.372(±.037)로 눈높이 상

조건의 값이 높았으며 두 조건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했다, t(379)= -15.63, p < .01. s.d. Pix 의총 평균 또

한 눈높이 상 조건의 경우 0.044(±.016), 하 조건의 경우

0.024(±.012)로 상 조건에서 더 높았으며 이 차이또한 통

계적으로 유의미했다, t(379)= -24.22, p < .01.

공간주파수 차원의 분석 결과 또한 밝기 차원과 동일

한 양상을 드러냈다. 각 행렬 자료에서 산출된 mean

Fig. 1. Locations of the two action cameras attached 

to pedestrian’s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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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T 값들의 총평균은, 눈높이 상 조건에서 0.396(±.015)

및 하 조건에서 0.377(±.012)로상 조건이 더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t(379)=

-22.00, p < .01. s.d. FFT 값 역시총 평균 차원에서 눈높

이 상 조건 0.0055(±.0003) 및 하 조건에서 0.0051(±.0003)

로 상조건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차이 역시 통계

적으로 유의미했다, t(379)= -19.96, p < .01.

각영상 자료의 시각적현출성 수준과 복잡성수준 간

상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개별 행렬 자료에서 산출된

각 측정치의 눈높이 상하 조건 간 차이값(difference

between high and low eye-height)을 구하고, 해당 네가

지 요인들 간 Pearson 상관 계수를 산출했다. Table 1 먼

저 낮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경우, 현출 단서의 양적 증가

와 함께 다양성이 증가할 것을 예측해 mean Pix와 s.d.

Pix 간의 정적 상관 여부를 조사한결과유의미한 상관이

관찰되었다, r = .517, p < .01. 이는 눈높이가 높은 위치

에서 촬영된 영상이 낮은 위치에서 촬영된 영상에 비해

명암 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동시에 명암 대비

의 분포 양상 또한 다양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눈높이가 높은 경우 시각적 복잡성의 양적,

질적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나 mean FFT와 s.d. FFT 간

유의미한 상관은 없었으며 그 밖에 mean FFT와 s.d Pix

그리고 s.d. FFT와 s.d Pix 간 상관 또한 분명치 않았다,

ps > .05. 다만 mean Pix는 mean FFT와 정적 상관을,

r = .188, p < .05, s.d. FFT와는 부적 상관을 드러냈다,

r = -.117, p < .05. 이는눈높이가높았던경우 해당 시각

장면의 현출성 증가와 함께 경계, 면 및 결 정보 역시 양

적으로 증가한 반면 해당 형태 정보들의 시각적 일관성

(coherence)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Fig. 2. The results of (A) mean Pix, (B), mean FFT, (C) s.d. Pix, and (D) s.d. FFT measurements. The 

numbers on x-axis represent each sampled photograph (380 in total per condition), and the 

numbers on y-axis represent the calculated values. Each filled circle represents the value 

calculated from each photograph in the high eye-height condition, and each open circle 

represents the value from each photograph in the low eye-height condition. Note that the solid line 

marked by a filled triangle to the right side of each chart represents the mean of all calculated 

values in the high eye-height condition, and the broken line marked by an open triangle 

represents their mean in the low eye-heigh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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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 Difference 1 2 3 4

1. mean Pix 1

2. s.d. Pix .517** 1

3. mean FFT .188* .118 1

4. s.d. FFT -.117* .072 -.063 1

Table 1. The results of correlational analyses for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eye-height photographs per each mean 

Pix, s.d. Pix, mean FFT, and s.d. FFT 

values. Note that H represents high 

eye-height while L represents low 

eye-height condition. 
(* p < .05, ** p < .05)

요약해볼 때눈높이 시각정보의양적, 질적차원을 반

영하는 것으로 가정된 네 시각정보 요약 지표는 눈높이

상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눈높이가 높은 조건에서 촬영된 시각장면내의 시각정보

가 낮은 조건의 시각정보보다 상대적으로현출성의 수준

도 높고 현출정보의유형또한 좀더 다양했음을시사한

다. 아울러 공간주파수 차원에서 평가된 시각복잡성 또

한 눈높이가 높은 조건에서 촬영된 경우 상대적으로 높

았으며 시각복잡성을 초래하는 형태 자극 유형 또한 다

양했음을 시사한다.

4. 논의

본 연구는 눈높이 차이에 따른 시각장면의 영상 특성

차이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보행자에게 부착된 서로 다

른 높이 시점의 두 대의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동일 시각

장면의 특성을 서로 비교했다. 그 결과높은 위치에서 촬

영된 시각장면은 낮은 위치에서 촬영된시각장면보다 시

각적 현출성과 현출 단서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

었으며 시각 정보량과 복잡성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동일한 시각장면에 대해 서로 다른 높이에서

촬영된 영상의 시각 정보에 양적, 질적 특성이 상이하다

는 점은 신장이 서로달라눈높이에차이가있는두 개인

이, 동일 시각장면에 대해 서로 다른 감각적 경험을 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개

인에비해 큰개인은시각장면에존재하는현출단서 및

감각적 정보량과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복잡성을

좀 더 다양하게경험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는 반대로 신

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개인의 경우 이러한 정보들의 경

험이 상대적으로 결핍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신장으로 인해 상이한눈높이를 가진 두개

인이, 동일한 시각장면에 대해 적어도 시각적 현출성과

복잡성 차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감각적 경험을 하

고 있다면 이러한 경험이 초래하는 장기적 영향력에 대

해 다소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문은 신장

차이에따른 성격 특성차이 등을 기술한 고전성격심리

학의 접근과도 맞닿아 있으며[14], 신장과 성격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고정 관념의 진위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반 시각 심

리학 연구 분야에서 눈높이의 차이로 인한 시각 경험의

차이가 개인에게 초래하는 발달적, 심리사회적 영향력을

가늠한 연구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무엇보

다도 보편성과 객관성이 최우선시 되어온 과거 시각 심

리학 연구들에서는 보편적 신장을 보유한 개인의 눈높이

차이 등은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 요인으로 치부

되어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

다[15].

눈높이의 차이로 인한 시각 경험의 차이가 성격특성

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광범위한 소재를 다루기 위해

서는 먼저 신체 성숙에 따라 급격한 감각 경험의 양적,

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생애 초기의 감각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16]. 대개 생애 초기 발달 과정에서 물

리적, 감각적 제약은 인간의 오감 전반을 경유하는 정보

습득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인한 인지,

성격적 측면에서의 장기적 영향력 또한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17, 18].

특히 서두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기어 다니는 유아와

보행이 가능한 유아 사이에는 시각적 경험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있다. 기어 다니는 유아의 경

우 시각 정보의 양적, 질적 결핍과 함께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이 큰 부모나 보모가 출현하는 빈도가 낮아, 보호자

(caregiver)와의 상호작용에 분명한 제약이 있었다[2]. 반

면 보행이 가능한 아동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시각 정보를 경험으로 인해, 다양한 장난감에 대한 접근

성이 향상되고 또래 아동과의 활발하고 능동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3].

이러한 결과에비추어 눈높이 차이 및 그에 따른시각

경험의 개인차가 초래하는 장기적인 심리사회적 영향에

대해 간접적으로 추측 정도는 해 볼 수 있으나,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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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연장시기에는 관련 연구의 부족

으로 인해 여전히 논리적 비약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

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신장이

120cm 부근에 머물게 되는 취학 연령 초기의 아동과

170cm 를 넘나드는 성인이 경험하는 시각장면의 감각적

특성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본연구가 이러한 아동과성인의 시각 경험차이의 가

능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차이 여부에 대한 검증

및 그 장기적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궁극적으로는 유년

기와 청소년기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있다는 긍정적인 기대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 현장의 다양한 학습도구 들이 신장 발달에 따른 감

각적 경험의 차이를 분명히 감안해 설계 및 고안되고 있

는지에 대해서는 그 여부가 확실치 않다. 또한 성인들의

관점에서 설계된다양한 시설 및 건물, 도로 등이 보행자

의 다수를 구성하는 유, 청소년기 개인의 감각 경험의 차

이를 필히 고려하고 있는 지의 여부도 역시 확실치 않다

[19, 20]. 본 연구의 결과는 적어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현

장에서 이러한 감각 경험의 개인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함을 제안한다.

또한 눈높이 차이에 따른 시각 경험의 개인차를 발달

적 차원에서 조망하는 것은 고전적성격심리학 연구에서

그 동안 설명이 어려웠던 개인의 성격 차이 발생 원인을

[21], 감각적 경험의 발달적 개인차 차원에서 관찰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는 고전적 성격이론이 봉착

했던 기술적 이론(descriptive theory)으로서의 한계점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책에 해당되며, 그 동안 심리학 분야

에서 분명치 않았던 성격 이론들에 대한 경험적 검증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22].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 시사점을 강조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운 몇 가

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자극의 감각적 특성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 관계로 해당 자극이 개인에게

궁극적으로 어떠한 감각적 경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는 인과 관계적 시사점을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시사점의 발견을 위해서는 자극 특성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그 자극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그로 인한 행동의

체계적 변화를 보편적 수준에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평가와 행동적

변화에 대한 관찰이 전혀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궁극적

인 심리학적 시사점을 논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

둘째, 개인의 시각경험은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정지화면과 같은 제한된 감각 입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보다는 개인의 시각경험은 개인의 과거 지식 및 경험

그리고 개인과 환경 간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23]. 본 연구가분석한 정지화면 영상은시각 환경내 개

인의 역동적인 자극 상황들 중 지극히 지엽적이고 단편

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단편적 상황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개인의 발달과정과 심리사회적 인과관계를 추정

하려는 시도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해석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과잉일반화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본연구의영상자료와그에따른분석은 눈높이

차이의 영향력 유무를 살펴보는데 그쳐, 눈높이의 단계

적 증가에 따른 시각경험의 점진적 변화 여부나 혹은 최

적(optimal) 눈높이의 존재 가능성과 같은 함수적 관계

(functional relationship)에 대한 이론적 요건을 충족시키

기 어렵다[24]. 이러한 함수적 관계에 대한 탐색은 이론

적 타당성과 예측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개

인의 신체적 성장에 따른 발달적 시사점의 확보 및 눈높

이 차이 효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

다. 본 연구는 눈높이라는 단일 변인을 대상으로 상, 하

두 수준의 눈높이만을 가정해 눈높이 차이 효과의 가능

성을 탐색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눈높이 수준의 다양

화에 기초한 경험적 검증의 부재는 분명히 아쉬운 점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mean Pix, s.d. Pix,

mean FFT 및 s.d. FFT 등의 수리적 요약치는 적어도 기

술적 통계치(descriptive statistics)로서는 큰 무리가 없

으나[25], 인간의시각체계가 이러한 기술적 통계치의 산

출 과정과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이는 자료에 대한 기술적 요약 원리가 사실상그러

한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계산적 알고리즘

(computational algorithm)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는

고전적 계산 이론에 대한 반론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26]. 이와 같은 반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시각

체계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신경해부학적 차원의 구현적

이해(implemental understanding)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만 한다[25]. 다만 그와 같은 구현적 이해의 근간을 이루

는 관련분야 연구가 현재까지는 진행중인 만큼 본연구

결과를 토대로 눈높이 차이 효과에 대한 단언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성급한 시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명한 결론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와의 융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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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한 복수의 경험적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되므로, 후속 연구는이 점에 유념해 본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점들을 극복하는 형태로 진행되는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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